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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3.(목) 17:00

(지  면) 2026. 9. 4.(금) 조간

지역 농산물과 대기업 유통망의 만남…
행안부, '지방정부-기업 상생협력' 물꼬 터

- 코레일유통-김제시, 롯데웰푸드㈜-군위군, 지방정부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9.3.)
- 김제시의 특산물인 ‘논콩’을 활용한 단백질바, 셰이크, 두유, 8종 개발 출시
- 군위군 사과로 만든 과자류 총 15종 가을철 한정, 서울역 반짝 매장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제시-코레

일유통, 군위군-롯데웰푸드㈜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지역 자원과 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한 상생 모델 구

축과 인구 감소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식에는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김진열 군위군수, 이현서 

김제부시장, 안상덕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 김재훈 롯데웰푸드㈜ 빙

과마케팅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코레일유통과 롯데웰푸드㈜는 제품화 가능성, 원물 출하 시기, 소비자 선

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김제의 반태콩(못난이 농산물), 군위의 사

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전국 최대 논콩 생산지의 강점을 살려 콩 선별 과정에서 발생

하는 상품성이 낮은 반태콩을 활용한 식품 새활용 사업을 지역 청년 기업

과 협업해 콩과자, 두유, 단백질바 등 8종의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했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 편의점(스토리웨이) 및 카페 입점과 주요 역사 내 

반짝 매장 운영,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농가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군위군은 대구사과의 명맥을 잇는 군위사과를 원재료로 롯데웰푸드㈜에 



- 2 -

제공해 대기업 유통망과 연계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지역 농가와 기업

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롯데웰푸드㈜는 꼬깔콘, 크런키, 몽쉘, 위즐 등 대표 인기 상품 15종에 

군위사과를 첨가한 제품을 개발‧유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이

번 신제품은 서울역 반짝 매장 홍보활동을 시작으로 9월 가을 시즌 한정

판으로 전격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코레일유통, 롯데웰푸드㈜와의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5개월에 걸쳐 지역 선정 과정과 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해 왔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인구 감소 지역과 기업의 상생 제품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지

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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